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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고대 한국의 주요 표기수단이었던 漢字는 形ㆍ音ㆍ意에 있어 한국의 독

자적인 발전과 변천을 거치며 현대 한자음에 이르렀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국땅 한국에서 토착어의 영향을 받으며 변천한 한자

음은 중국 방언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음변천 상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나

타낸다. 또한 양국의 역사적 교류를 배경으로 漢語 어음 변천의 영향을 끊

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8세기 조선에서는 한국 한자의 전통음

과 중국음을 토대로 ≪華東正音通釋韻考≫ㆍ≪三韻聲彙≫ㆍ≪奎章全韻≫

등 많은 운서를 편찬하였고, 이에 따른 한자음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의도적인 정책적 개입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한자음은 중국의 古音 및 

어음변천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 언어 및 정책적인 한자음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A00108).

** 嶺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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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등을 배경으로 오늘날의 독음이 형성되었다. 성운학계에서는 한국 한

자음 자료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한국 한자

음 연구에 있어서도 漢語의 어음변천 분석방법이 도입되어져 왔다. 

중국 성운학계에서 방언 및 한자권 외국어는 자국 언어 연구의 중요 자

료로 주목받고 있다. 방언과 한자권 외국어에 담겨있는 한어 어음의 정보

를 분석하여 漢語의 어음 변천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주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중국방언의 어음체계 분석 및 중국 방언ㆍ한자권 외국어와의 비

교ㆍ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중국 고음 

연구 및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袁家驊 등의 ≪漢語方言槪

要≫1)ㆍ北京大學 中國語言文學系 語言學敎硏室 편찬의 ≪漢語方音字彙≫2)

와 ≪漢語方言詞彙≫3)ㆍ張啓煥ㆍ陳天福ㆍ程儀의 ≪河南方言硏究≫4)ㆍ楊

時逢의 <南昌音系>5)ㆍ龔煌城의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6)ㆍ平山久雄

의 <重紐問題在日本>7)ㆍ詹梅伶의 <廣西平南閩語之聲母保存上古音之痕

迹?>8) 등이 있다. 특히, 현대 한국 한자음은 入聲 韻尾의 보유ㆍ권설음 

미발생ㆍ개별 한자음의 고음 발음 보유 등 많은 중국 古音 특징을 반영하

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은 현대 중국 성운학계에 있어 한어의 고음

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高本漢(B.Karlgren)은 ≪中國

音韻學≫ 등의 저서에서 한어 中古音을 추측함에 있어 한국 한자음을 중

요한 자료로 삼았다. 周及徐는 <一些韓國語漢字詞與漢語古音的對應>9)에

1) 哀家驊 등, ≪漢語方言槪要≫(語文出版社, 2006.4).

2)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敎硏室編, ≪漢語方音字彙≫(語文出版社, 2003.6).

3)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敎硏室編, ≪漢語方音詞彙≫(語文出版社, 2005.1).

4) 張啓煥ㆍ陳天福ㆍ程儀, ≪河南方言硏究≫(河南大學出版社, 1993.1).

5) 楊時逢, <南昌音系>(≪歷史語言硏究所集刊≫第三十九本, 中央硏究院, 1969.1), 

125-204.

6)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聲韻論叢≫第1輯, 臺灣學生書局, 1994.

5), 73-96.

7) 平山久雄, <重紐問題在日本>(≪聲韻論叢≫第6輯, 臺灣學生書局, 2008.4), 5-35.

8) 詹梅伶, <廣西平南閩語之聲母保存上古音之痕迹?>(≪聲韻論叢≫第5輯, 臺灣學

生書局, 1996.9), 359-407.



현대 한국 한자음 聲母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 探析 (李春永) 3

331

서 한국어와 중고 한어 및 상고 한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어에 나

타나 있는 상고 한어 성분을 분석하였고, 吳世畯의 <從朝鮮漢字音看一二

等重韻問題>10)에서는 한국 한자음 자료를 이용하여 1등운과 2등운의 音

値를 분석하였다. 또한, 漢語의 어음변천 내용이 한국 한자음에 끼친 영향

에 주목하여, 漢語의 어음변천 규칙을 도입하여 한국의 한자음을 연구하고

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만인 楊人從이 

한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박사논문으로 쓴 <한국한자음과 중국북방음의 비

교연구>이다. 楊人從은 논문에서 한국어 발음으로 중국음을 표기한 조선

의 운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국 한자음과 중국 북방음의 변화ㆍ발전내용

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엄익상 교수는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11)

라는 책에서 중국어 언어학의 관점에서 백제에서 현대까지의 한국 한자음

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을 ≪廣韻≫41聲類로 분석하였을 때, 각 聲類 어음군

의 한국 어음 반영내용에는 일정한 체계성이 보여 지고 있다. 이 특징을 

시작점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중국과 같은 한자권인 한국에 유입된 한자음

이 현대에 이르러 한어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한국 한자음에 보유하고 있는 한어 고음 정보와 유사성 및 차

이점을 분석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어음특징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 한자음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위치를 고찰할 수 

있으며, 이후 성운학 및 한국 어음 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9) 周及徐, <一些韓國語漢字詞與漢語古音的對應>(東亞人文學會第10届國際學術大

會, 2009년 12월 18일 발표논문).

10) 吳世畯,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聲韻論叢≫第四輯, 臺灣學生書局, 

1992.5).

11) 엄익상,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한국문화사,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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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民衆書林 ≪漢韓大字典≫(제3판)에 수록된 21,000자 상용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漢韓大字典≫에서는 현대 한국에서 사

용하고 있는 漢字의 각 의미에 해당하는 어음과 反切을 수록하고 있다. 

≪漢韓大字典≫에서는 주요 참고자료로 우리나라의 신자전(新字典)과 중

국의 ≪강희자전(康熙字典)≫과 ≪사해(辭海)≫ 등을 언급하고 있다. 어음

의 참고자료가 중국의 近ㆍ現代의 것이기 때문에 ≪漢韓大字典≫의 反切

을 근거로 聲母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漢字音과 漢語音의 비교ㆍ분석 진행을 위해서 먼저 분석 대상 선별 과정

을 거쳐 오차를 줄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廣韻≫

의 한자음 수록한계와 한어의 어음변천 및 ≪漢韓大字典≫ 反切의 시대적 

배경 및 착오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漢韓大字典≫의 反切이 ≪廣

韻≫反切과 일치하거나 같은 어음계통12)인 ‘反切―讀音’ 자료를 주요 분

석대상으로 선별하여 ≪廣韻≫41聲類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중국 한어의 어음변천 내용과 현대 한국 한자음

에는 드러나지 않은 옛 한국어 어음체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양국이 한자를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어의 자음체계에 없는 

한어 音値는 유사음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고(예를 들면, 고한어 어음체계

에서는 有氣音이 형성되지 않았다), 한자의 유입 당시 반영된 한국어 자음

이 현대에 이르러 사라지고 다른 음으로 반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日母자를 반영했던 ‘△’자음은 현대 한국 어음에서 사라졌다). 이 점

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양국의 어음변천을 연구의 배경으로 삼고, 한어 

어음변천 내용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분석하

고자 한다.

12) 성모는 41聲類의 분류가 일치하고, 운모는 한어 어음변천상 연관이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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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한국 상용한자를 ≪廣韻≫

41聲類로 분석하고, 각 聲母의 글자들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한어와 차이 나는 현대 한

국 한자음만의 고유한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어 어음변천 내용과의 

차이 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즉, 한어 어음변천과 구분되는 현

대 한국 한자음만의 독특한 倂合 및 分化 내용을 정리하고, 현대 한국 한

자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어의 고음 정보를 분석해 낸다. 또한 이를 토대

로 현대 한국 한자음의 어음내용이 한어어음변천사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

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Ⅲ. 현대 한국 漢字音의 특징

한어 聲母의 演化13)관점에서 본 한국 자음의 대응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1. ≪廣韻≫精ㆍ淸ㆍ從과 見ㆍ溪ㆍ群의 不合倂

≪廣韻≫精ㆍ淸ㆍ從ㆍ見ㆍ溪ㆍ群母 글자들은 현대 한어에서 병합과 분

화를 거쳐 성모 [j]ㆍ[q]ㆍ[g]ㆍ[k]ㆍ[z]ㆍ[c]14)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

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13) 본고의 한어 성모의 유래는 竺家寧의 ≪古音學入門≫(臺灣學生書局, 1989.7)

과 王力의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를 근거로 한다.

14) 본고의 古音을 표기한 국제음성기호는 그대로 표기하고, 도표 이외의 한어병

음은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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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

漢語拼音

≪廣韻≫
開合洪細15)

韓國

子音41聲類 例

j

見 記久兼京佼俱倨僵佳嘉劍勁… ㄱ

溪 㓤絅絭顈䛮豦… ㄱ

精

借勦膲薦嗟趭蹐醮鐎鑯劋僬… 開口細音 ㅊ

且箐牋箭縉䍤翦菨庴跡接剪… 開口細音
ㅈ

儁足鋑鐫餕晙畯… 合口細音

群 件倔倦傑儉具紟及菌䗁粔絿… ㄱ

從(仄)
耤䕙薺藉跙咀阱靚靜餞匠集… 開口細音 ㅈ

俴倢臶賤踕就栫洊塉寁… 開口細音 ㅊ

g
見 刮告乾公串古供各光綱篢緄… ㄱ

群 共跪櫃犚… ㄱ

k

溪
侃哭克凱可孔刻剋考肯緙闞… ㄱ

駃快… ㅋ

群 簣葵蕢軖逵鄈饋戣… ㄱ

見
菎葀謉錕愧扛旝昆會柯… ㄱ

儈… ㅋ

c 淸

簇糙腠慥懆操楱湊㿷輳… 開口洪音

ㅈ
莿薋跐雌庛朿杍玼瓷… 開口細音16)

剉措猝卒脞… 合口洪音

*促竴皴從… 合口細音

倉聰菜蹉草餐參採朁湌綵鶬… 開口洪音

ㅊ

刌觕忖撮爨竄崔璀皠鑹麤… 合口洪音

(止攝)佽次此佌刺…

*踧噈顣蹴…
開口細音

*醉瘁趗脆… 合口細音

猜… 開口洪音
ㅅ

焠… 合口洪音

15) 본고의 도표에서는 현대 한국어 한자음 반영에 차이가 있는 경우만 ‘開合洪細’

를 표기한다. 

16) 止攝 글자는 한어 어음변천 과정 중 운모의 변화로 인해 [z]ㆍ[c]음이 유지되

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도표 안의 止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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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從(平)

艚藏蠶戔才曹材槽㱚殘… 開口洪音

ㅈ
*樅嶒…

(止攝)慈餈茨…
開口細音

徂悰慒潀琮痤殂淙矬… 合口洪音

蒫䕺嵯慙瘥層㽨穳躦醝… 開口洪音

ㅊ菆銼巑摧欑… 合口洪音

*叢㠁… 開口細音

z

精

再增簪糉糟臧哉葬左奏早災… 開口洪音

ㅈ

(止攝)
咨子孜嵫澬滋資姿孳恣姊…

開口細音

倅組罇䔿噂宗撙租尊樽租… 合口洪音

*㰵瘲蹤遵鷷… 合口細音

糳蓯讚灒贊鑿… 開口洪音

ㅊ
儹纂脧䡽攥最祽䂎纘䘒酇… 合口洪音

*檇…

(止攝)醉…
合口細音

璅… 開口洪音 ㅅ

從(仄)
罪藏載贈昨族雜早在暫飵鰂… ㅈ

趲禶… 開口洪音 ㅊ

從 (止攝)自芓… ㅈ

q

溪 丘乞器券糗綮繑契娸羌區缺… ㄱ

淸

伹葺諿䟙靘嶈㹱皵磧幧䏣… 開口細音
ㅈ

佺絟縓悛痊詮踆… 合口細音

且靑凄切千哨請妻妾萩緁鶖… 開口細音
ㅊ

趣焌取趨… 合口細音

從(平)

蘠潛嬙戕檣牆秦齊臍… 開口細音
ㅈ

全… 合口細音

䝼崷憔晴譙顦… 開口細音
ㅊ

泉… 合口細音

鈂燂… 開口細音 ㅅ

群 乾僑其勤絇强翑耆耹胊脙鸜… ㄱ

시 글자는 모두 같은 상황이다. ‘*’표시의 글자들은 中古의 細音에서 어음변천 

과정 중 洪音으로 변하여 [z]혹은 [c]음을 유지한 글자들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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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精ㆍ淸ㆍ從ㆍ見ㆍ溪ㆍ群 성모의 주요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7)  

先秦 五代 宋 明淸 現代

精ts ts ts       洪 ts[z]

                                   細 tɕ[j]

見k k k        洪 k[g]

淸ts‘ ts‘ ts‘      洪 ts‘[c]

              仄 平 細 ‘tɕ‘[q]

溪k‘ k‘ k‘       洪 k‘[k]

從dz‘       dz‘   

             仄

群g‘18)       g‘  平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에서 精ㆍ淸ㆍ從母 글자들과 見ㆍ溪ㆍ

群母 글자들이 宋 이후에 倂合과정을 거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精

ㆍ淸ㆍ從계열과 見ㆍ溪ㆍ群계열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北宋 전반기

에 해당하는 古代韓國語에서는 10세기 전반에 이전에 이미 有氣音이 발생

하여 k와 kh, ts와 tsh의 자음이 생성된 상황이었다.19)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牙音(舌根音) 見ㆍ溪ㆍ群 세 성모는 모두 ‘ㄱ’음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精ㆍ淸ㆍ從 세 성모는 ‘ㅈ’과 ‘ㅊ’음으로 읽혀진다. 본 논문의 분석

과정에서 見母 ‘儈’자와 溪母 ‘駃’ㆍ‘快’자가 유기음 ‘ㅋ’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儈’은 見母자이므로 한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精ㆍ淸ㆍ從 세 성모에 모두 ‘ㅈ’과 ‘ㅊ’음으로 반영되지만, 두 자음 모

두 中古 開口洪音ㆍ開口細音ㆍ合口洪音ㆍ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

17) 본고의 한어 어음변천과정과 시기는 竺家寧의 ≪古音學入門≫(臺灣學生書局, 

1989.7)과 王力의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를 근거로 하여 만들었다.

18) 先秦 이후 송나라까지의 從母와 群母의 추측음을 王力은 不送氣음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竺家寧이 추측한 送氣음을 따른다. 아래도 같다.

19)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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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아니다.

한국 한자음 형성시기에는 유기음이 없었으나 10세기 전반까지는 유기

음이 형성되었고, 全濁音은 생성되지 않았다.20) 최범훈 선생은 936년 이

전의 고대국어에 k와 kh의 무기음과 유기음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21)

그러므로 적어도 10세기 이후의 한국 어음체계에서는 見과 溪ㆍ群을 구분

할 수 있었고, 精과 淸ㆍ從을 구분할 수 있는 어음체계였다. 그러므로 한

국어에 有氣音이 생성되기 이전에 유입된 漢字들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

이나 淸濁의 구분 없이 유사한 음으로 반영되었고, 일부 글자들은 한국 어

음에 적응하며 독자적으로 격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어변천과 비교하

였을 때 精ㆍ淸ㆍ從계열과 見ㆍ溪ㆍ群계열의 구분이 매우 뚜렷한 점이 五

代이전의 한어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廣韻≫曉ㆍ匣과 心ㆍ邪의 未合倂

≪廣韻≫曉ㆍ匣ㆍ心ㆍ邪음은 현대 한어에서 성모 [x]ㆍ[h]ㆍ[s]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x

心 西些寫小相秀迅須洗珣醒性昔鮮… 細音 ㅅ

邪 旬邪序夕祥俆習序詳謝邪巡旋象… 細音 ㅅ

曉
休凶欣許顯絢羲香饗曉興協血兄… 細音

ㅎ
閜颬煆嗃猇疨瞎窙呷哮涍罅谺險… 開口洪音22)

匣
項絜綊蚿蟹諧䝮賢頁穴炫弦懸刑… 細音

ㅎ
降限項夏諴幸轄遐閑淆狹洽下陷… 洪音23)

20)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1쪽 참고.

21)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쪽 참고.

22)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

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12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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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曉
火貨昏花肓灰訽賄赫煥琥忽海荒… 洪音

ㅎ
譭顪餯揮暳矆嘒徽楎卉翬葷輝隳… 合口細音24)

匣
互活紅胡回畵汗黃劾換賀航和恒… 洪音

ㅎ
籺絲繯褘諱譓惠慧憓橞… 細音25)

s

心
三訴賽速塞塑桑掃索糂莎蒜穌送… 洪音

ㅅ
(止攝)夙雖淞祟竦笋笥玊四悚斯誶… 細音

邪
松… 洪音

ㅅ
(止攝)遂頌汜祀松似兕誦似寺璲隋… 細音

≪廣韻≫曉ㆍ匣ㆍ心ㆍ邪 네 성모 한자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先秦 隋唐 五代 宋 元 明淸 現代

心s s s    洪 s[s]

邪z z                         細 ɕ[x]

曉x x h h x x   洪 x[h]

匣ɣ ɣ ɦ

≪廣韻≫喉音 曉ㆍ匣 두 성모와 心ㆍ邪 두 성모는 한어에서 宋나라 이

후 합병되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曉ㆍ匣 두 성모는 ‘ㅎ’음으

로 반영되고, 心ㆍ邪음은 ‘ㅅ’음으로 반영되고 있어 구분이 매우 뚜렷하다. 

고대 한국 어음은 10세기 전반에 이전에 자음 s음과 h음이 구성되었으나 

全濁音은 발생하지 않았다.26) 全濁音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없었던 고대 

23)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

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4쪽 참고.

24)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止攝 細音(開口3等ㆍ合口3等)자 및 일부 細音자는 

운모의 변화 및 洪音化로 인해 舌面前化 되지 않았다. 王力, ≪漢語史稿≫(中

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도표의 ‘止攝’으로 표기한 글자들도 같은 상황이다.

25)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細音의 운모가 洪音으로 변하여 舌面前化 되지 않

았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6), 1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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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자음이 全濁音 邪ㆍ匣을 각각 같은 발음부위의 心ㆍ曉음과 구별하

여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대 한국 한자음은 明淸 이전의 한

어 어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일부 ≪廣韻≫見ㆍ溪ㆍ群과 喉音(曉ㆍ匣ㆍ喩ㆍ爲ㆍ影)의 混用

일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ㄱ’으로 반영되는 見ㆍ溪 두 성모의 일부 

글자들이 ‘ㅎ’음과 ‘o’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拼音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j
見

夾痎梜莢譎潏割匷荊… ㅎ

訐踽戛… o
溪 劼黠… ㅎ

g 見
峐晐絯荄賅槅㶁亢劊䍔… ㅎ

緺蝸脘婠… o

k
溪

榼爌邟閌盔輆… ㅎ

q 恰愜欽鄗確匧篋… ㅎ

또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ㅎ’으로 반영되는 曉ㆍ匣ㆍ影 세 성모의 일

부 글자들이 ‘ㄱ’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x
曉 霍歛… 細音

ㄱ

匣 匣系褐覡槲鞃禊校械椺檄涀狎暇… 洪音27)

h
曉 蚶憨鍧訇轟癨呴…

匣 閎宏斛藿螜䗣酣譀撼渹紘䞦曷搰… 洪音

Ø 影 傴膒  

26)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1쪽 참고.

27) 어음변천 과정 중 中古의 洪音(開口2等)에서 [i]개음이 생겨 細音으로 변하면

서 성모가 舌面化되었다.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0), 12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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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의 ‘ㅎ’ㆍ‘o’ㆍ‘ㄱ’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은 각각 中古 開口洪音ㆍ

開口細音ㆍ合口洪音ㆍ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介音의 영

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기본적으로 ‘ㅎ’음으로 표

현되고 있는 것은 曉母와 匣母이고28), 影母는 ‘o’음으로 반영된다.29) 위의 

글자들에서 한국 한자음에 牙音 見母ㆍ溪母 두 성모 글자들과 喉音이 어

음에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牙音과 喉音의 어음적인 혼용은 발음부위의 근접으로 인해 한어 어음 

변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夏燮之는 古聲母에 있어 ‘牙ㆍ喉合用

說’을 주장하며 牙音과 喉音의 발음은 深淺의 차이일 뿐으로 발음이 유사

함을 언급하며, 그 증거로서 옛 문헌자료에서 ‘奇’와 ‘倚’가 혼용되고, ‘甲’

과 ‘狎’의 혼용, ‘絳’과 ‘紅’의 혼용 등을 언급하였다.30) 이 예들은 牙音 見

母 奇ㆍ甲ㆍ絳 세 글자가 각각 喉音 影母 倚ㆍ匣母 狎ㆍ洪자와 같은 음으

로 혼용된 현상이다. 또한 현대 한어에서도 溪母 愒ㆍ恢자가 한어병음 [h]

성모로 읽혀지고, 見母 梟자가 한어병음 [x]성모로 읽혀지는 등 같은 현상

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방언의 경우에도 溪母 哭ㆍ酷 등의 글자가 厦門

ㆍ潮洲방언에서 曉母ㆍ匣母 두 성모를 반영하는 h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한어 자체가 牙音과 喉音의 어음상 혼용

현상이 종종 나타남을 증명한다. 한국 한자음에서의 牙音과 喉音의 혼용 

현상은 고대 한어의 時音 및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廣韻≫幇ㆍ滂ㆍ並과 非ㆍ敷ㆍ奉母의 未分化

≪廣韻≫幇ㆍ滂ㆍ並의 세 성모는 현대 한어에서 [b]와 [p]음으로 발음되

고, 非ㆍ敷ㆍ奉 세 성모는 [f]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28) 본 논문 Ⅲ-2 참고.

29) 본 논문 Ⅲ-8 참고.

30)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96.10), 615-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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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b

幫

北縍繃薜褓邦堡駁餅博卜百梆保… 開口洪音

ㅂ
般笨襏輩鉢班奔扒拜斑本杯背謗… 合口洪音

比邠鄙妣壁悲鼻卑幷庇柄伯賓辟… 開口細音

(梗韻)蛃怲秉窉… 合口細音

佈包褒豹貝釟靶飽把垻祊擺伻芭… 開口洪音

ㅍ簸蝂譒鈑版播昄晡板波跛餔… 合口洪音

砭畢編藨褾貶閉鞭鯾筆必標蔽表… 開口細音

並(仄)

鮊玤唪瓝白窇箔帛憊亳蓓薄豰雹… 開口洪音

ㅂ偝簿茇荹鵓挬坌㶿犮㚘桲步浡部… 合口洪音

贔辨邲鞁髕拚昪卞坒獱病弁別蹩… 開口細音

虣矲䇑笆瓣抱菢跁鉋… 開口洪音

ㅍ捕哺孛悖敗誖邶… 合口洪音

佖胇苾陛䩛飶鰾敝幣弼斃梐被駜… 開口細音

p

滂

鎊颮墣拍樸滂漰珀盼磅攀朴剖雱… 開口洪音

ㅂ

配㧊拌沜哱牉噴昢普歕泮潘冸鏺… 合口洪音

劈頩娉批濞稫竮癖秠嚊澼丕僻譬… 開口細音

匉舥閛霈抛沛砰皰抨汃泡浿脬葩… 開口洪音

破叵派浦判頗… 合口洪音

偏僄匹篇翲㱟漂皫片媥嫖便剽翩… 開口細音

並(平)

篷胮舽韸堋捊掊搒朋棚鬅俳箁蓬… 開口洪音

ㅂ

培裴蹣盤磻磐彷旁槃湓菩蟠鏷陪… 合口洪音

膍貧跰鈚頻㰋毗玭甁琵嬪枇淜凭… 開口細音

袍鞄麃牌騯炮爬狍琶庖㯡澎跑輣… 開口洪音

匍蒲蒱鄱酺皤… 合口洪音

縹苹蚲評蹁皮坪瓢疲平楄楩萍飄… 開口細音

f

非

踾輻鍑福方鈁邡牥坊枋饙殕否蚄… 開口細音
ㅂ

法付甫蕃放發反奮弗不分膚非飛… 合口細音

諷風… 開口細音
ㅍ

販癈廢脯… 合口細音

敷

副蝮覆訪髣孚怀紡仿… 開口細音
ㅂ

泛鋒妃俘蜂訃費赴霏筟彿汎芳飜… 合口細音

豐酆灃… 開口細音
ㅍ

肺蘴㤆… 合口細音

奉

伏偩匐艀複負服婦鉜涪芣渢阜鳳… 開口細音
ㅂ

伐焚苻飯輔逢附房煩夫奉凡罰防… 合口細音

茷吠馮… 合口細音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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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幇ㆍ滂ㆍ並ㆍ非ㆍ敷ㆍ奉 여섯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

음변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先秦 隋唐 五代 宋 現代

幇ㆍ非 p p      幇 p p p[b] 

                      非 f f f[f]

                      敷

滂ㆍ敷 p‘ p‘     滂 p‘ p‘ p‘[p]

                   奉 v   仄

並ㆍ奉 b b      並 b  平

≪廣韻≫幇ㆍ滂ㆍ並과 非ㆍ敷ㆍ奉은 한어에서 隋唐때 분화하여 각각 어

음변천이 진행되었다. ≪廣韻≫幇ㆍ滂ㆍ並ㆍ非ㆍ敷ㆍ奉 여섯 성모 글자들

은 한국 한자음에서 무기음 ‘ㅂ’음과 유기음 ‘ㅍ’음으로 반영되고 있어 幇

ㆍ滂ㆍ並과 非ㆍ敷ㆍ奉은 구분 되지 않고 있다. ‘ㅂ’음과 ‘ㅍ’음의 반영 내

용에는 한어의 送氣ㆍ不送氣 및 淸濁의 구분이 없고, 또한 介音의 영향도 

없음을 볼 수 있다. 10세기 전반에 이르러 한국 어음에 p와 ph의 구분이 

있었음31)에도 불구하고 送氣ㆍ不送氣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

대 한국 어음에서 脣齒音fㆍ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幇ㆍ滂ㆍ並과 非ㆍ

敷ㆍ奉의 구분은 불가능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세기 전

반 이전 한국 어음에 全濁音이 없고 유기음이 생성되기 이전에 유입된 일

부 글자들이 한국 어음 환경의 필요에 따라 격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廣韻≫端ㆍ透ㆍ定과 知ㆍ徹ㆍ澄母자의 分化

≪廣韻≫端ㆍ透ㆍ定 세 성모는 현대 한어에서 [d]와 [t]음으로 발음되고, 

知ㆍ徹ㆍ澄 세 성모는 照ㆍ穿ㆍ禪(일부)ㆍ莊ㆍ初ㆍ牀과 함께 권설음 [zh]

31)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 70-7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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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h]ㆍ[sh]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의 端ㆍ透ㆍ定과 知

ㆍ徹ㆍ澄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d

端

多陡棟登戴當膽等答黨丹凍刀到… 開口洪音
ㄷ

短褍賭鍛對扽敦督睹端冬篤都頓… 合口洪音

酖䬦眈嚲殫眈䛠… 開口洪音
ㅌ

頧䭔塠妬朶埵搥刴䤪… 合口洪音

透

貸鈄耼躂… 開口洪音

ㄷ䠪… 合口洪音

艼… 開口細音

芏… 合口洪音 ㅌ

定(仄)

代道袋導鄧淡燾黛爹獨盜大待讀… 開口洪音

ㄷ肚荰薱蝳譈遯䯟度毒斷杜段渡隊… 合口洪音

掉軑… 開口細音

舵踱鐸陊怠殆埭盪喥宕彈㤞紿蕩… 開口洪音
ㅌ

䤻墮惰奪敓… 合口洪音

t

透

滔達䏙踏鏜慆曈䵬叨搯撻儻䐺闥… 開口洪音
ㄷ

褖貒䠈暾炵煓稌湍… 合口洪音

他偸泰討貪通塔透太它態探桶歎… 開口洪音
ㅌ

腿蛻妥毻疃土唾噋媠梲橢僓脫退… 合口洪音

定(平)

頭銅塘壇臺藤螗覃談唐掏桃僮逃… 開口洪音

ㄷ塗屠彤徒忳㤏疼瘏圖團屯廜浵豚… 合口洪音

跳… 開口細音

苔踼驒骰牏筒駝跆炱㢏投侗袉䡐… 開口洪音
ㅌ

佟蘈隤頹魋堶㸰㿉尵蹪… 合口洪音

zh

知

謫趟㡧朾䆸丁讁… 開口洪音

ㅈ肘蜘貞質輾鎭展徵朝珍知帳中豬… 開口細音

蛛袾誅軴轉鉒拄窋株跦邾駐… 合口細音

諑馲磔站哳斵杔… 開口洪音

ㅊ衷陟駤枮漲竺哲奓忠沾置耴致輒… 開口細音

綴泏畷瘃笍叕斸欘冢罬腏追钃… 合口細音

澄(仄)

譧… 開口洪音

ㅈ仗趙鄭帙朕直眹秩垗杼丈仲兆箸… 開口細音

住篆㡒柱跓䧘… 合口細音

䖳… 開口洪音

ㅊ豸蹢轍雉鱁鴙滍滯稚彘歭値蓫逐… 開口細音

膇蠋墜甀硾朮縋躅… 合口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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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徹

蠆搋… 開口洪音

ㅊ傺䚢諂超踸暢鋹怊惆滀癡忡抽丑… 開口細音

亍貙鶞怵黜瑃杶椿䝑䡅… 合口細音

虰蟶褚覘䞓赬䟷疢筡抶檉… 開口細音 ㅈ

澄(平)

掁棖… 開口洪音

ㅈ池儲趁遲場呈塵持晁潮澄腸除陳… 開口細音

傳緟䣩幮躕… 合口細音

勦… 開口洪音

ㅊ翀鈂霃冲湛畤爞种沈治蟲馳… 開口細音

鎚椎槌… 合口細音

≪廣韻≫端ㆍ透ㆍ定와 知ㆍ徹ㆍ澄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

천 과정과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先秦 隋唐 五代 宋 明淸 現代

知ㆍ端t t     端 t t t t[d]

                  知 tɕ tʂ tʂ[zh]

徹ㆍ透t‘ t‘    透 t‘ t‘ t‘ t‘[t]

                  徹 ‘ tɕ‘ tʂ‘ tʂ‘[ch]

                          仄

澄ㆍ定d‘ d‘    定 d‘ 平

               澄 仄 平

‘

≪廣韻≫端ㆍ透ㆍ定과 知ㆍ徹ㆍ澄는 隋唐 이전에 같은 음으로 발음되다

가, 五代에 이르러 완전히 분리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廣韻≫端ㆍ

透ㆍ定 세 성모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ㄷ’과 ‘ㅌ’으로 발음되고, 知ㆍ徹ㆍ

澄 세 성모는 ‘ㅈ’과 ‘ㅊ’으로 발음되고 있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말엽까지의 한국 전래한자음을 반영하는 문헌에

서는 知ㆍ徹ㆍ澄의 글자들이 ‘ㄷ’이나 ‘ㅌ’으로 반영되었음이 보여 진다.32)

32) 이토 지유키저ㆍ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도서출판 역락, 2011.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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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자음에서 洪細에 관계없이 ‘ㅈ’과 ‘ㅊ’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것은 

漢語에서 宋나라 이후 舌面前音(tɕㆍtɕ‘)ㆍ舌尖后音(tʂㆍtʂ‘)으로 발음되던 

영향을 받아서 변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廣韻≫端ㆍ透ㆍ定을 반영한 ‘ㄷ’과 ‘ㅌ’ 두 발음에는 送氣ㆍ不送氣의 

구분이나 開合洪細의 구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고대 한국 어음에 有氣音과 全濁音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유

입된 한자음이 한국 토착어음의 환경에서 격음화되어 발전한 원인일 것이

다. 현대 한자음에서 端ㆍ透ㆍ定 세 성모가 知ㆍ徹ㆍ澄과 분명히 구분되

었다는 점과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 한자음은 

五代이후 端ㆍ透ㆍ定과 知ㆍ徹ㆍ澄이 분화된 어음현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 일부 ≪廣韻≫ 知ㆍ徹ㆍ澄母의 ‘知古歸定’ 반영

주목할 만한 것은 ≪廣韻≫知ㆍ徹ㆍ澄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과 ‘ㅌ’음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 例

zh

知 倬椓涿卓琢啅斀咜吒…

開口洪音

ㅌ

澄(仄)
撞櫂… ㄷ

蠗鐲㺟㡯擢檡濁… ㅌ

ch

徹 詫笞橕… ㅌ

澄(平)
䄻幢… ㄷ

秅… ㅌ

이 글자들은 다른 知ㆍ徹ㆍ澄 세 성모와 달리 ‘ㄷ’과 ‘ㅌ’음으로 반영되

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開口2等 글자들이다. 이 글자들은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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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ㆍ徹ㆍ澄이 端ㆍ透ㆍ定에서 분화되기 이전인 先秦에서 隋唐까지의 어음

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한국의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말엽까

지의 어음이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일부 ≪廣韻≫ 端ㆍ透ㆍ定의 口蓋音化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廣韻≫端ㆍ透ㆍ定 세 성모의 일부 글자들은 한

국 한자음에서 ‘ㅈ’과 ‘ㅊ’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d

端
頂低適釘堤弔點鼎的墊帝底店典… 開口細音 ㅈ

蔕蝃螮諦貂䄪喋… 開口細音 ㅊ

透 鋽… 開口細音 ㅈ

定(仄)
笛荻蜓訂鋌敵甸第咥奠定弟殿電… 開口細音 ㅈ

蝶遰堞墆氎滌牒髢疊禘㩸杕逮釱… 開口細音 ㅊ

t

透
脡逖朓淟珽町窱㥏桯梯汀侹跕䠷… 開口細音 ㅈ

貼踢鐵體帖揥天廳忝挮替涕添剔… 開口細音 ㅊ

定(平)
田停蜩褆誂䱱磌啼嗁廷條沺亭題… 開口細音 ㅈ

苕遞岧甛髫湉迢… 開口細音 ㅊ

이 글자들은 端ㆍ透ㆍ定 세 성모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ㄷ’이나 ‘ㅌ’

으로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淸濁이나 送氣ㆍ不送氣에 구분 없이 ‘ㅈ’과 

‘ㅊ’ 발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현상이 주로 開口4等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어 어음변천사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주로 細

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16세기 한국어에 출현

하기 시작한 구개음화현상33)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端ㆍ透ㆍ定이 ‘ㅈ’과 ‘ㅊ’음으로 반영되는 한국 한

자음의 특성에서 보면, 한어 고음 定母에서 분화되어 나온 喩母34)의 簷ㆍ

33) 崔範勳, ≪韓國語發達史≫(慶雲出版社, 1990.10), 139-1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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蜴ㆍ阽 등 일부 글자들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ㅊ’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어음 변천사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어 古音을 보유하던 일부 喩

母의 글자들이 한국 어음에서 구개음화되어 ‘ㅊ’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어 고음 定母에서 분화되어 나온 禪母35)의 일부 글자들 儃

ㆍ圌ㆍ歂ㆍ忱ㆍ擅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ㅊ’음으로 발음되는 원인도 같

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 ≪廣韻≫影ㆍ喩ㆍ爲ㆍ疑ㆍ日母의 零聲母化

≪廣韻≫影ㆍ喩ㆍ爲ㆍ微ㆍ일부 疑母ㆍ일부 日母의 글자들은 현대한어에

서 零聲母로 발음되고, 일부 疑母자는 泥ㆍ娘 두 성모와 함께 한어병음 

[n]음으로 발음되며, 일부 日母자들은 일부 喩母 글자들과 함께 한어병음 

[r]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어 한자음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韓國

子音41聲類 例

m 明 蒙木貓墨妹滅米網謨苗閩陌魔名… ㅁ

Ø

微 亡未尾勿妄紋䍢脕襪望物珉問誣… ㅁ

疑(開細3等 제외) 五玉雅樂元月午迎顔危藝銀吳噩…

ㅇ

影 亞要伊一寃屋約乙邑音印鴛意苑…
喩(榮ㆍ容ㆍ鎔ㆍ融

등 일부 제외)
予以亦冶余用浴允陽夜遙異與餘…

爲(雄熊 제외) 于云位佑爲王有越韻遠羽違雨雲…

日(止攝開口) 二佴兒耳貳緌而胹貳䣵樲駬爾而…

r
日(止攝開口 제외) 腬若染辱鄏顬駥恁攘柔乳人任繞…

o
喩 일부 鎔銳…

n

泥 農奴乃男納那難肭能膿䗿褭赧腦… ㄴ

娘 濃女匿紐袦䘫褹譊豽貀蹃鈕扭䬯… ㄴ
疑(일부 開細3ㆍ4等) 凝儗牛逆糱臲薿倪輗钀霓… o

34)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684-689쪽.

35)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757쪽.



20 中國語文學 第58輯

348

≪廣韻≫端ㆍ透ㆍ定와 知ㆍ徹ㆍ澄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

천 과정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先秦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淸 現代

明ㆍ微m m  明 m m

                                微 ɱ ɱ v v

疑ŋ ŋ

影Ø Ø Ø Ø Ø

喩ʎ ʎ

爲ɣ ɣ

한어에서 ≪廣韻≫影ㆍ喩ㆍ爲ㆍ微ㆍ일부 疑母ㆍ일부 日母의 글자들이 

零聲母化된 시기는 성모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한자

음에서 영성모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影ㆍ喩ㆍ爲ㆍ疑母는 모두 零聲母에 해당하는 

‘o’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중 喩母는 南北朝때 이미 영성모화되었지만, 일부 글자 榮ㆍ容ㆍ鎔

ㆍ融는 현대 한어에서 ʑ음으로 반영된다. 元나라 ≪中原音韻≫에서도 榮

ㆍ容ㆍ鎔ㆍ融 등의 글자들은 庸ㆍ傭 등의 영성모 글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36) 이 글자들이 ʑ음으로 반영된 것은 그 이후로 보여 진다. 단지, 이

토 지유키의 분석에 의하면 15세기에서 16세기 문헌 중에 融이 ‘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헌도 있다고 한다.37) 오늘날 濟南방언에서도 榮ㆍ容ㆍ融

글자들이 日母와 함께 l성모로 반영되고 있다.38) 한국 한자음에서 한때 혀

끝소리 ‘ㄹ’음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보이지만, 두음법칙에 의하여 현

36)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槪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26쪽.

37) 이토 지유키저ㆍ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도서출판 역락, 2011.4), 183쪽.

38)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敎硏室 編, ≪漢語方音字彙≫(北京: 語文出版

社, 2003.6),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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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모두 ‘o’음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疑母의 경우는 開口3等과 開口4等의 일부 글자만 舌尖의 [n]음으로 변

하고 대부분 元나라 이전에 聲母가 탈락하고 零聲母化된다. 고대 한국어

(10세기 초반 이전)와 중세 한국어(10세기부터 15세기)에 鼻音 ŋ이 있어

서 분별하였을 가능성도 보인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두 ‘o’음으로 변하

였다. 

2) 현대 한국어에서 微母는 明母와 함께 ‘ㅁ’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

어 어음변천에서 微母 글자들은 五代에 이르면 脣齒音 ɱ으로 변하고, 元

나라에 이르면 脣齒音 v로 발음된다. 한국 고대한자음에서 雙脣의 m과 발

음이 유사한 鼻音 脣齒 ɱ를 구분할 수 있는 자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宋나라 이전의 한어어음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日母자는 한어어음변천에서 주로 ʑ음으로 반영되고 일부 글자가 零

聲母로 변하였다. 明나라 徐孝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과 ≪合倂字學

集韻≫(1602년)에는 日母자의 일부 글자들이 零聲母化된 현상이 나타난

다.39) 일부 日母자의 零聲母化가 명나라에 이르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한어의 상황과는 달리 대부분의 日母 글자들이 ‘o’

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어음 고유의 변천이다. 중고 한국 한

자음에는 摩擦音 ‘△’자음이 있어 日모자의 聲母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는 ‘△’이 탈락하여 ‘o’음으로 변화한다.40) 그러므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어의 상황과는 달리 日母자가 零聲母로 반영되고 

있다.

39) 졸저, <명대(明代) 영성모화(零聲母化)현상 연구>, (≪中國語文學≫第47輯, 2006.

6), 445쪽.

40) 이토 지유키저ㆍ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1.4),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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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부 ≪廣韻≫爲母와 匣母의 混用

≪廣韻≫ 爲母 글자들은 先秦에서 隋唐시기까지 匣모와 같은 음으로 발

음되다가 五代에 이르러 분화되었다.41) 한국 한자음에서 爲母의 일부 글

자들이 ‘ㅎ’발음으로 반영되었다.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Ø 爲 籰鴞… ㅎ

위 8의 한어 어음변천과 대조하였을 때, 이 글자들은 先秦에서 隋唐시

기까지의 古音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廣韻≫知ㆍ徹ㆍ澄/照ㆍ穿/莊ㆍ初ㆍ牀/精ㆍ淸ㆍ從母의 합병

현대 한어에서 知ㆍ徹ㆍ澄/照ㆍ穿/莊ㆍ初ㆍ牀은 권설음 [zh]ㆍ[ch]음으

로 발음되고, 精ㆍ淸ㆍ從은 [j]ㆍ[q]ㆍ[x]성모로 발음된다. 精ㆍ淸ㆍ從 세 

성모와 知ㆍ徹ㆍ澄 세 성모는 한국 한자음에서 ‘ㅈ’과 ‘ㅊ’음으로 반영되고 

있다.42) 照ㆍ穿과 莊ㆍ初ㆍ牀의 한국 현대 한자음 반영은 다음과 같다.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照

證粥診職肢震胗戰掌政章製占周… 開口細音
ㅈ

伀絑訰妐踵鍾鱄孨專朱炂注準腫… 合口細音

觶詹遮針隻寘彰招祝帚摭枕葴鉊… 開口細音
ㅊ

䌵贅鵻鸀屬燭矚騅囑萑蠾錐… 合口細音

諄讋䆄嫸彸昭沼… ㅅ

41)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496쪽.

42) 精ㆍ淸ㆍ從과 知ㆍ徹ㆍ澄의 한국 한자음 대응내용은 위 1과 5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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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

莊

諍轃醆鮓溠瑵盞笊笮齋爪爭琖眨… 開口洪音

ㅈ髽… 合口洪音

壯妝眞侲裝… 開口細音

債㞚捉斬穛穱痄瘵扎斮札蚱蚻… 開口洪音

ㅊ撰… 合口洪音

甃皺縐… 開口細音

詐咋樝渣柤皻… ㅅ

牀

(仄:止攝開

口 제외)

輚鷟棧煠轏… 開口洪音
ㅈ

助… 開口細音

鋜浞篧䪌… 開口洪音

ㅊ寨砦饌… 合口洪音

驟㑳僽… 開口細音

牐乍㑿… 合口細音 ㅅ

ch

穿

斥偁襜醜齒尺掣敞猖唱充車… 開口細音
ㅊ

荈觸釧䂌穿炊吹喘川春歠䡴… 合口細音

綽縝謓赤犨瞋硟叱婥杵… 開口細音
ㅈ

蠢踳惷… 合口細音

俶… ㅅ

初

鈔鎈靫娖察抄窓叉懺摐摲刹… 開口洪音

ㅊ
嘬… 合口洪音

礎儭創㓼簉讖齔墋搊瘡磢初… 開口細音

芻犓… 合口細音

剗鎗琤噌… 開口洪音 ㅈ

鍤揷鏟… ㅅ

牀(平)

僝潺儕… 開口洪音
ㅈ

孱… 開口細音

劖讒鑱攙毚嚵嶄巉欃傖儳… 開口洪音

ㅊ茬梣… 開口細音

雛媰… 合口細音

豺轈柴巢楂槎樔… 開口洪音
ㅅ

鋤漦牀崇㵞耡鉏… 開口細音

≪廣韻≫知ㆍ徹ㆍ澄/照ㆍ穿ㆍ禪/莊ㆍ初ㆍ牀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

어어음변천 과정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3)

43) 精ㆍ淸ㆍ從 세 성모의 한어어음변천과정은 위 1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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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秦 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明淸 現代

知t t

照 tɕ tɕ tʂ tʂ[zh]

莊tʃ tʃ

徹t‘ t‘ ‘

穿 ‘ ‘ tɕ‘ tɕ‘ tʂ‘ tʂ‘[ch]

初tʃ‘ tʃ‘

                                  仄 平

澄d‘ d‘ ‘     仄 平

牀dʒ‘ dʒ‘ ʑ ɕ   仄 ʂ ʂ[sh]

한어의 어음변천에서 宋나라에 이르면 知ㆍ徹ㆍ澄과 照ㆍ穿 및 莊ㆍ初

ㆍ牀가 舌面前音 tɕㆍtɕ‘ㆍɕ음으로 병합되고, 精ㆍ淸ㆍ從은 같은 塞擦音인 

舌尖前音 tsㆍts‘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知ㆍ徹ㆍ澄/照ㆍ

穿/莊ㆍ初ㆍ牀/精ㆍ淸ㆍ從은 기본적으로 유사음인 ‘ㅈ’과 ‘ㅊ’음으로 반영

되어 宋대의 어음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ㅈ’과 ‘ㅊ’음에는 각각 中古 開口洪音ㆍ開口細音ㆍ合口洪音ㆍ合口細音

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에서 분석한 ‘ㄷ’ㆍ‘ㅌ’과 같이 送氣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역시 한국 어음에 

유기음이 형성되기 이전인 10세기 이전에 유입되어 한국 토착어음의 영향

을 받아 변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精ㆍ淸ㆍ從/照ㆍ穿/莊ㆍ初ㆍ牀의 일부 한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 ‘ㅅ’음

으로 반영되었다. ‘ㅅ’음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이 주로 精ㆍ淸ㆍ從/照ㆍ穿/

莊ㆍ初ㆍ牀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음변천사의 현상에서 보았을 때,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글자들의 발음상 혼동’에 기인한 同位相變에 원인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고음 및 중국 각 시대의 운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역대 성운학자들도 많은 예들을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44) 精ㆍ淸ㆍ從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心ㆍ邪와 照ㆍ穿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神ㆍ審ㆍ禪 및 莊ㆍ初ㆍ牀과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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疎가 모두 한국 한자음에서 ‘ㅅ’음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漢語의 어느 

한 시기나 한 지역의 同位로 인한 혼용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은 현대 중국방언에서도 많이 보여 지고 있다. 예를 들어, 從母

인 坐와 槽는 福州방언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혀지고 字는 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읽혀진다. 淸母 揸는 厦門방언과 潮州방언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

혀지고, 穿母 處와 牀母 豺[chai]ㆍ柴[chai]는 陽江방언에서 心ㆍ審ㆍ禪ㆍ

審母자를 반영하는 ʃ음으로 읽혀지며, 精母 躁는 厦門방언과 福州방언의 

백화문에서 s음으로 읽혀진다. 또한 牀母 巢는 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읽혀

지고, 照母 囑[zhu]은 成都에서는 s성모로 읽혀진다.45)

11. ≪廣韻≫心ㆍ邪ㆍ神ㆍ審ㆍ禪ㆍ疏ㆍ일부 牀母의 합병

현대 한어에서 心ㆍ邪는 [x]성모로 읽혀지며, 神ㆍ審ㆍ禪ㆍ疏ㆍ牀(仄聲

止攝開口字)은 주로 권설음 [sh]로 발음되고, 疏의 일부 글자는 [s]음으로 

발음되며, 神ㆍ禪성모의 일부 글자만이 [ch]음으로 발음된다. 神ㆍ審ㆍ禪

ㆍ疎母 글자들의 한국 현대 한자음 반영은 다음과 같다.46)

現代

漢語

≪廣韻≫
開合洪細

韓國

子音41聲類 例

s 疏
所森色所搜灑獀穡瑟璱嗇蒐謖… ㅅ

縮褨… ㅊ

44) 陳新雄, ≪古音學發微≫, (臺北市: 文史哲, 1972.1), 672-673쪽.

졸저, ≪呂介孺及其音學硏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硏究所 博士論文, 2006. 

6), 233-234쪽.
賴金旺, ≪<字學元元>音系硏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硏究所碩士論文, 2001.

6), 200-204쪽.

45)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敎硏室編,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

社, 2003.6), 36, 37, 57, 118, 121, 151, 183, 185, 187쪽.

46) 心ㆍ邪의 한국 한자음 대응내용은 위 2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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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神(平일부) 船塍㸪晨漘乘脣… ㅅ

禪(平일부)

匙酬醇徜植禪盛城常承純臣… ㅅ

澶… ㅈ

忱儃圌歂… ㅊ

sh

審 傷身舍首始叔聖試商勢書束水… ㅅ

疏

生沙數色牲莘朔省率參史山梳… ㅅ

栓… ㅈ

䉶雙…        ㅆ

神 舌諡贖順盾嵊沭葚蝕術䠶述食… ㅅ

禪

石誓壽受裳視逝是樹殊善時上… ㅅ

擅… ㅊ

蜀襡㻿踹… ㅊ

牀

(仄:止攝開口)
仕士柹… ㅅ

≪廣韻≫神ㆍ審ㆍ禪ㆍ疏ㆍ牀 성모 글자들의 대표적인 한어어음변천 과

정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7)

先秦 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淸 現代

神‘ ‘ dʑ‘ dʑ‘           仄 tɕ‘ tɕ‘ tʂ‘ tʂ‘[ch]

審ɕ                                   平仄ɕ ɕ

禪ʑ ʑ

ʂ ʂ ʂ[sh]

疏ʃ ʃ

牀 dʒ‘ dʒ‘

(仄 止攝開口)

舌尖后音이 없는 한국 한자음에서 이 글자들이 ‘ㅅ’음으로 발음되는 것

은 宋나라때 心ㆍ邪가 s음으로 합류하고, 五代때 神ㆍ審ㆍ禪ㆍ疏ㆍ일부 牀

성모의 글자들이 ʑ음으로 합류되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神母 글자들

은 현대 한어에서 [ch]나 [sh]음으로 반영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47) 心ㆍ邪 두 성모의 한어어음변천과정은 위 2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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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ㅅ’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현대 한어에서 [ch]

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이 s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禪母 垂는 揚州방언 백화문과 梅縣ㆍ厦門ㆍ潮州ㆍ福州지역의 방언

에서 s음으로 발음되고, 植은 厦門ㆍ潮州ㆍ福州지역에서 s음으로 발음되

며, 匙는 長沙ㆍ南昌ㆍ梅縣방언에서 s음으로 발음된다.48) 이는 五代때 s와 

발음방법(擦音)과 발음부위(舌尖前音)가 같은 ʑ음으로 병합되었을 때의 어

음상황과 유사하다. 

일부 疏ㆍ禪 두 성모의 글자들이 ‘ㅈ’ㆍ‘ㅊ’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ㅈ’음

으로 반영되는 글자들과 ‘ㅊ’음으로 반영되는 글자들은 모두 中古 開口洪

音ㆍ開口細音ㆍ合口洪音ㆍ合口細音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送氣

와 不送氣의 구분이나 淸濁의 구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한어 어음

변천의 영향이나, 위에서 언급한 ‘같은 발음방법을 가진 글자들의 발음상 

혼동’인 ‘同位相變’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禪母 忱儃圌歂 등 

일부 글자들은 현대 한어에서 [ch]음으로 발음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아 

유사음인 ‘ㅊ’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疏母와 같은 발음방법

을 가진 莊ㆍ初ㆍ牀 성모의 글자들이 한국에서 ‘ㅈ’ㆍ‘ㅊ’으로 발음되고, 

禪母와 같은 발음 방법을 가진 照ㆍ穿 성모의 글자들이 한국에서 ‘ㅈ’ㆍ

‘ㅊ’으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漢語의 어느 한 시기나 한 지역의 同位로 

인한 혼용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疏母의 ‘䉶’ㆍ‘雙’ 등의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된소리 ‘ㅆ’으로 

반영되었다. 한국 어음체계에서는 15세기 중엽 훈민정음 체계에 이르러서

야 ‘ㅆ’음이 보여 진다. 한국 어음체계에 全濁音 ‘ㅆ’이 생성된 이후, 全濁

音인 疏母의 ‘䉶’ㆍ‘雙’ 등의 글자가 당시 한어에서 舌尖后音[sh]으로 발음

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8)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敎硏室編,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

社, 2003.6), 62, 65,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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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위에서 언급한 글자들 외에 泥ㆍ娘 두 성모와 明母ㆍ來母의 글자들이 

있다. 泥ㆍ娘 두 성모의 글자들은 위 8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한

어에서 [n]음으로 발음된다. 王力은 두 성모가 先秦이후 현대까지 모두  

같은 n음으로 발음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中古 36字母에서 

泥ㆍ娘 두 성모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의 발음상 차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陳新雄은 9세기에 이르러 두 성모가 분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49) 明나라 운서에는 두 성모가 합류되어 나타나고 있

어 泥ㆍ娘 두 성모가 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明나라 이전에 이미 합류되

었음을 나타낸다.50)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廣韻≫ 泥ㆍ娘 두 성모가 

모두 ‘ㄴ’으로 반영되었다.  

來母 글자들은 한어 어음변천사에서도 來母자는 先秦부터 현대까지 l음

으로 발음되어 변화가 없었으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모두 ‘ㄹ’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明母 글자들도 先秦부터 현대까지 m음을 유지하였으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모두 ‘ㅁ’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어의 어음 변천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국 한자

음의 특징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崔範勳은 10세기 전반 이전 한국 한자

음의 10세기 전반 이전에 有氣音이 존재하지 않았고, 15세기 중엽까지 全

濁音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어

의 送氣ㆍ不送氣의 구분이나 全濁音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어, 옛 한국

49) 陳新雄, ≪古音學發微≫(臺北市: 文史哲, 1972.1), 1165쪽.

50) 졸저, ≪呂介孺及其音學硏究≫(中國文化大學 中國文學硏究所 博士論文, 2006. 

6),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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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有氣音이나 無氣音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어음의 자음체계의 영향으로 해당 音値의 자음이 없는 경우는 유사

음으로 병합되는 현상이 뚜렷하며, ㅈㆍㅊㆍㅅ 세 음 사이의 ‘同位相變’현

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현대 한국 한자음에는 한

어의 고음ㆍ중고음ㆍ근대음과 유사한 어음체계가 보두 보여 지고 있어, 양

국의 유구한 문자적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日母자의 영성모화ㆍ일

부 ≪廣韻≫ 端ㆍ透ㆍ定 글자의 口蓋音化 등의 고유 한국 토착음의 어음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해 낸 현대 한국 한자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廣韻≫精ㆍ淸ㆍ從과 見ㆍ溪ㆍ群의 不合倂

2. ≪廣韻≫曉ㆍ匣과 心ㆍ邪의 未合倂

3. 일부 ≪廣韻≫見ㆍ溪ㆍ群과 喉音(曉ㆍ匣ㆍ喩ㆍ爲ㆍ影)의 混用

4. ≪廣韻≫幇ㆍ滂ㆍ並과 非ㆍ敷ㆍ奉母의 未分化

5. ≪廣韻≫端ㆍ透ㆍ定과 知ㆍ徹ㆍ澄母자의 分化

6. 일부 ≪廣韻≫ 知ㆍ徹ㆍ澄母의 ‘知古歸定’ 반영

7. 일부 ≪廣韻≫ 端ㆍ透ㆍ定의 口蓋音化

8. ≪廣韻≫影ㆍ喩ㆍ爲ㆍ疑ㆍ日母의 零声母化

9. 일부 ≪廣韻≫爲母와 匣母의 混用

10. ≪廣韻≫知ㆍ徹ㆍ澄/照ㆍ穿/莊ㆍ初ㆍ牀/精ㆍ淸ㆍ從母의 합병

11. ≪廣韻≫心ㆍ邪ㆍ神ㆍ審ㆍ禪ㆍ疏ㆍ일부 牀母의 합병

그 외, 來ㆍ泥ㆍ娘ㆍ明 네 성모의 글자들은 한어 어음변천과 같은 성향

을 나타내었고, 微母는 한어에서 영성모화된 반면에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는 明母와 같은 발음 ‘ㅁ’로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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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韩国与中国的文字交流历史悠久，而现代韩国所用的汉字语音除了韩国

特有的语音特征之外，尚有包含汉语的古音、中古音以及近代音的各种信

息。本論文主要从汉语的语音变迁的角度分析现代韩国汉字音的特色。本文

分析出的现代韩国汉字音的特征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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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廣韻≫精ㆍ淸ㆍ從与見ㆍ溪ㆍ群母的不合倂

2. ≪廣韻≫曉ㆍ匣与心ㆍ邪母的未合倂

3. 部分≪廣韻≫見ㆍ溪ㆍ群与喉音(曉ㆍ匣ㆍ喩ㆍ爲ㆍ影母的混用

4. ≪廣韻≫幇ㆍ滂ㆍ並与非ㆍ敷ㆍ奉母未分化

5. ≪廣韻≫端ㆍ透ㆍ定与知ㆍ徹ㆍ澄母的分化

6. 部分≪廣韻≫ 知ㆍ徹ㆍ澄母的部分字反映“知古歸定”

7. 部分≪廣韻≫ 端ㆍ透ㆍ定母字的口蓋音化

8. ≪廣韻≫影ㆍ喩ㆍ爲ㆍ疑ㆍ日母的零声母化

9. 部分≪廣韻≫爲母与匣母的混用

10. ≪廣韻≫知ㆍ徹ㆍ澄/照ㆍ穿/莊ㆍ初ㆍ牀/精ㆍ淸ㆍ從母的合并

11. ≪廣韻≫心ㆍ邪ㆍ神ㆍ審ㆍ禪ㆍ疏ㆍ部分牀母字的合并

주제어：现代韩国 汉字音, 聲母, 韓ㆍ中語音比較, 韓國 漢字音 特徵


